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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신규 주택, 기존 주택 판매 동반 감소

미 제조업·서비스업 경기 반등…고용도 호조

미국의 지난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신규 주택 재고가 

낮은 수준을 이어가는 데 따른 영향으로 감소했다. 지난 

9월 판매된 신규 주택의 중간 가격은 5년래 가장 큰 폭

으로 떨어졌다.

지난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전날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연간 환산 기준으로 전월대비 0.7% 하

락한 70만100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

상에 부합하는 결과다.

8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71만3000건에서 70만

6000건으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 9월 판매된 신규 주택 중간 가격은 29만9400달

러로 전년대비 8.8% 하락했다. 전월대비로는 7.9% 하락

한 것으로 2014년 9월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

지난 9월에는 32만1000채의 신규 주택이 공급됐다. 이

미국의 고용이 호조세를 이어갔다. 제조업과 서비스

업 경기도 동반 반등했다.

지난 25일‘이데일리’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전날 직

전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2000건으로 집

계, 전주 대비 6000건 줄었다고 발표했다. 실업수당 청

구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사정이 좋아졌

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0년 만

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변동성이 덜한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750건

이 줄어든 21만5000건을 기록했다.

이날 정보제공업체 IHS 마킷에 따르면 미국의 10

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계절조정치)

는 51.5로, 전월 확정치(51.1) 대비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50.7)를 웃돈 것으로, 최근 6개월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10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도 51.0으로 전월

는 지난 8월에 비해 0.6% 하락한 것이다. 9월 신규 주택 

재고는 5.5개월 치를 기록해 지난 8월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다.

한편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지난 22일 , 9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고 전

했다. 경제학자들은 90.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저금리와 높은 고용 및 견실한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

고 높은 집값과 매물 부족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기존 주택 판매는 3.9% 

늘어났다.

매물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고공 행진을 계속하면서 9

월 기존 주택의 중간값은 27만2100달러로 지난해 9월 

대비 5.9% 상승했다.

(50.9)보다 조금 올랐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50.8)를 상

회했으며, 3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이다.

PMI란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

규 주문·생산·재고 등을 토대로 발표되는 경기동향 

지표로,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한다.

IHS 마킷의 크리스 윌리엄슨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업 활동이 최근 저점에서 반등했지만, 전반적인 조

사 자료를 볼 때 4분기 초반 연율 GDP 성장률은 1.5%

에 머물 것"이라며 "신규 수주 성장세가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에서 정체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 향후 몇 

개월간 성장 위험이 여전히 하락 쪽으로 기울어있다.”

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둔화가 서비스업으로 퍼지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판단이지만, 수출 성장세 복귀, 개선된 심리 

등에 힘입어 제조업이 하강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일부 

신호가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버라이즌, 
무제한 데이터 고객에
 '디즈니+' 무료구독권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고객들에게 디즈

니의 신규 영화·TV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

스)' 1년 무료 구독권을 주기로 했다.

지난 23일‘연합뉴스’에 따르면 버라이즌은 전날 무

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고객들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치가 스트리밍 시장

의‘신참’인 디즈니에게 잠재 고객을 안겨주고, 버라이

즌에도 고객 이탈 방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콘텐츠 공룡 디즈니는 오는 11월 12일 독자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를 출시하고 마블과 픽사, 스타워즈, 내

셔널 지오그래픽 등에서 제작한 영화·TV 시리즈를 제

공할 예정이다.

디즈니는 월 구독료를 6.99달러로 책정했다. 그러나 

3년 약정을 하면서 선주문하는 고객에게는 169.99달

러로 할인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월 구독료로 환

산하면 한 달에 4.72달러꼴이다.

버라이즌은 또 신규 피오스(Fios) 인터넷 및 5G(5세

대 이동통신) 홈 브로드밴드 고객에게도 디즈니+ 무료 

구독권을 줄 예정이다.

투자은행 UBS는 버라이즌 이동통신 고객 중 1천700

만 명이 디즈니+ 무료 이용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

다.  WSJ은“무료 구독권 제공에 따른 비용은 버라이

즌과 디즈니가 분담하기로 했다.”며“넷플릭스가 지배

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에 도전하는 경쟁자들이 

등판도 하기 전부터 가격 할인, 무료 구독권 등으로 

구독자 확보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모양새”라고 전

했다.

버라이즌은 약 1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중 약 절반이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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